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는 삶의 기

준도 바로 세우기 어려운 법이다. 한치 앞을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생존만이 더욱 또렷한 목

적이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혹 시류에 동조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의리명분을 중시하여 스스로 당면한 현실의 어려

움을 몸으로 겪어낸다. 하지만 인과론적인 역사

의 패턴은 일시적인 부귀란 결국 화무십일홍(花

無十日紅)일 뿐이고, 의리를 실천한 이는 오래도

록 길이 남을 명예를 얻는다는 사실이 언제나 명

징(明澄)했다.

우정 김극성(憂亭 金克成, 1474~1540)의 자는

성지(成之)다. 호는 청라(靑蘿), 우정(憂亭)이라

하였고〈우정집(憂亭集)〉을 남겼던 그는 혼란기

를살았던인물이다. 잇달아일어난사화(士禍)로

인해 국정은 문란했으며 오랑캐의 침입과 왜구의

침탈 또한 이 시대에 상존된 위기였다. 실로 내우

외환(內憂外患)이겹친시기였던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근신과 절제를 통해 높

은 벼슬에 올랐던 그이지만 처음 생원시에 급제

한해는 1496년이다. 2년후인 1498년별시문과에

장원한 후 전적(典籍)에 임명되어 종학사회(宗學

司誨)를 겸했고, 1500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

녀왔다. 그가 헌납(獻納)으로 봉직할 때에 폭군

연산군에게 충간(忠諫)했던 일은 그의 성정이 어

떠했는지를 드러낸다. 〈국조인물고〉를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연산군이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심순문을 죽

이고자 하여 군신(群臣)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감

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공이 대사간(大司

諫) 성세순(成世純)에게 이르기를“간관(諫官)

벼슬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말

을 하지 않는다면 한갓 몸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말하자, 좌우에서 아무 말을 못하였다. 어떤 사람

이 말하기를“심순문과 같이 죽으려는 것은 무익

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성세순과 담소(談

笑)하며태연하게말하기를“죽고사는것은큰일

이다. 각각 그 뜻에 맡기는 것이 좋다. 오늘 먼저

죽을 자는 아마도우리 두 사람일것이니 어찌 다

른사람에게누가되리오”라고하였다. 드디어심

순문의 억울한 정황을 아뢰었다. 연산군이 듣지

는 않았으나 (그에게) 죄를 내리지도 않았다.(燕

山欲以非罪殺沈順門 問群臣皆莫敢異辭 公謂大司

諫成世純曰官以諫爲名 見人死無罪而不言 縱愛身

奈負職何 左右默默 或曰必與順門同死無益 公與

世純談笑自若曰死生大矣 各任其志可也 今日先死

者必吾兩人 豈累他人 遂白順門寃狀 燕山雖不聽

亦不之罪累)

이 글에 따르면 김극성은 폭군이었던 연산군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충신이었

다. 그러므로연산군은그의말을수렴(收斂)하지

는 않았지만 벌을 주지 않았으며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병조정랑(兵曹正郞) 의정부사인(議政府舍

人)에임명했던것이다.

1506년 중종반정에 가담했던 그는 분의정국공

신(奮義靖國功臣) 4등에녹훈되어장악원정(掌樂

院正)으로 임명된다. 그가 관료로서 백성의 신망

을 한 몸에 받았던 사실은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바로 그가 권신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아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흥덕(興德)으로 유

배되었다가 해배되었을 때 도성의 부노(父老)들

이 이마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다시 선인

(善人)을 보게 되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가 백성에서 보인 신망이 어느 정도인

지를짐작게한다.

한편 그의 인품은〈국조인물고〉에“풍모(風貌)

는 풍후( 厚)하고 빼어났으며 그릇이 크고 넓어

조화(調和)를 이루되 세속(世俗)에 흐르지 않았

으며, 침착 중후하고 간결 엄정하여 평상시에 몸

가짐이 법도가 있었다”고 하였고, 그의 품 넓은

포용력을“남의 과오를 발견했을 때는 가려 덮어

주기에 힘썼다. 비록 자제에게 실책이 있다하더

라도 반드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얼굴을 붉

히는 일이 없었으며 사람을 접함에 있어 반드시

지성(至誠)으로 대했다”고 하였다. 그가 높은 벼

슬에 올랐지만 늘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삶의 일면

은“어떤 사람이 그 집에 단확(丹ø\)을 바르도록

권하였지만“사치를 후손에게 전함은 상서롭지

못하다”고말했다고한다.

차를 좋아하며 수편의 다시(茶詩)를 남겼을 뿐

아니라 승려들과의 격의 없는 교유를 나누었다.

특히 속리산의 숭 승려와 막역한 사이인 듯한데

이는 숭 승려가 보낸 먹을 받고 쓴‘숭 승려가 먹

을 보냈기에 감사하며(謝崇上人惠墨)’에서 짐작

할수있다. 

누워서휴식하는건, 산문의풍미이니
(山門風味臥宜休)
어찌속인을위해편안히머리를드는가
(豈爲塵容穩擧頭)
늘꿈속에서천리밖에있을그대를
생각하지만(千里憶君常入夢)
조각구름나를가려함께놀지못하네
(片雲遮我不同遊)
이미업신여겨비웃음많은걸부끄럽게
여기니(已慙白眼多譏笑)
어찌높은벼슬구하기를도모할까
(何計朱門一品求)
묵객이깊이경개하는벗이되길맹세했거니
(墨客盟深傾蓋友)
다른해서울에서서로붙어다니리
(他年京洛也相隨)

숭 승려가 수행했던 속리산을 찾았던 듯하다.

그러기에 숭 승려는 그가 찾아오자 산문의 풍미

인“누워서휴식하는것”을포기한채“속인을위

해머리를들었다”는것이다. 이들이나눈살가웠

던 우정의 향기는 숭 승려가 보낸 먹에서도 묻어

났으리라. 이에화답하여“늘꿈속에서천리밖에

있을 그대를 생각”했던 김극성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귐은 유불의 경계를 허물고 속내 깊은

뜻을 공유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은 분

명경개의벗(傾蓋友)이었던것이다. 경개란원래

양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개(蓋)는 수레 위의

일산(日傘)을말한다. 경개의벗이란잠시만났더

라도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친하다는 의미로 이

들의 교유의 깊이를 바로 드러낸 말이다. 이뿐 아

니다. 그가 숭 승려에게 보인〈속리산 숭 승려에

게 보이다(俗離山 示崇上人)〉라는 시엔 그가 불

교의 원리에도 상통했던 관료였음을 드러내는데

그내용은이렇다.

바쁜홍진속나그네길분주한데
( 紅塵客路忙)
아름다운경치더듬어산당에이르렀네
(爲探佳景到山堂)
낭떠러지위태로운돌, 떨어질듯하고
(懸崖巨石危將墜)
산꼭대기나이든노송, 넘어지지않네
(絶頂孤松老不”è)
홍진의객, 선승에게법주를들으니
(入塵對禪聞法住)
문을나와문장대를바라보네
(出門矯首望文藏)
산중에좋은것, 산승이다말하지만
(山僧說盡山中好)
환하고기이한전기, 정말로상서롭구나
(灼灼奇傳信可詳)

그가 찾은 속리산엔 문장대가 있다. 홍진 속에

분분했던 그가 아름다운 산경(山景)을 더듬어 암

자에 올랐던 것. 하지만 암자로 가는 길은“낭떠

러지위태로운돌, 떨어질듯하고/ 산꼭대기늙은

노송, 넘어지지 않는”숨 막힐 듯 아름다운 승경

지였다. 더구나세속의미몽(迷夢)을헤매던그가

숨을 몰아쉬며 올랐던 산당(山堂)에서 들은던 법

주(法住)란 바로 진여(眞如)의 미묘(微妙)한 이

치가 반드시 일체 만유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었

던 것이다. 또한 그와 알고 지냈던 학연이란 승려

는효행이돈독했던듯하다. 이런사실은‘승려에

게 주다(贈僧)’에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같다.

절에도드물게효를숭상하는이가있으니
(寺有扁崇孝)
승려의호는학연이라(居僧號學然)
배움은도를밝히는것이고(學所以明道)
효는능히이치에이르게하네(孝能爲格天)
삼천대천세계, 석장을날리며(飛錫三千界)
40년의헛됨을면했구나(逃空四十年)
명을생각하고이에의를살피니(顧名斯顧義)
어찌시든선을할수있으랴(何用作枯禪)

기실 효행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효는 출가

승려들에겐 강조되는 윤리관이 아니다. 하지만

학연은 효를 실천했던 승려였다. 효를 중하게 여

긴 김극성은 학문은 도를 밝히는 일이며 궁극의

이치에 도달한 삶은 효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인

식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학연의 40년 수행이 헛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학연은 명과 이를

살핀 승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 살아있는 선

을 실현했던 승려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설과 준 승려(雪俊師)에게 남긴‘증설준사(贈雪

俊師)’에그가불교의이치에어두웠던것이아님

을 드러냈는데 5수(首) 중에 제4수와 5수를 살펴

보면이렇다. 

탑을세우는건, 승려의지엽적인일이고
(建塔僧之末)
벽곡은행실중에작은일이라(ÆÆJJ穀行之小)
두승려, 법을전하니(兩僧傳一法)
석종에이묘를감췄네(石鐘藏二妙) (제4수)

다른사람의반나절한가함을훔쳐서
(偸他半日閒)
모든불장을보았네(得見諸佛場)
더러운옷털지않아도(衣塵未拂去)
텅빈하늘, 코로향기를맡누나
(空聞鼻觀香) (제5수)

그의 말처럼 탑을 세우거나 벽곡을 하는 건 지

엽적인일이다. 특히그에게법을전해준이는설

승려와 준 승려였던 것이

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한

가함을 훔쳐 모든 불장을

보았으며 속진을 떨지 않

고도 온 천지에 퍼져있는

불향(佛香)을 맡았으니 그

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경계를 보인 것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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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천지佛香맡으며승속경계넘나들어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유학자

우정 김극성

잇단 士禍에도 절제 갖춰

폭군에게 소신 밝힌 충신

승려들과 꾸준히 교유하며

자신 글에 僧俗不二 나타내

충남보령시청소면재정리에있는우정김극성사당. 예조판서와우의정등주요관직을두루거친그는〈우정집〉을남긴문신이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
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
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
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영가천도는이렇게해야한다!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갖고 싶은것,먹고 싶은것
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맥주를주면영가가토
라져서천도가되지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
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영가를확인하면어마어마한사실을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영혼의 세계 (빙의)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현재사용중인법당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앰프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소형 믹서 5채널 1대 ·YD-675 핸드 마이크 1대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고급 앰프케이스 1개
·CD기기 1대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CCTV설치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무선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법당전용스피커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CD기,마이크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무선해드셋,CD기,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스피커,무선해드셋,CD기,구즈넥,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大出力믹싱앰프

32


